
CJ주장 CJ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

1 계약 이후 시장상황이 변하면서 재고로 인한 손실을 75억원 이
상 봤다”며 "이 때문에 추가 계약이 어렵다고 한 것

재고분을 손실로 계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실제로 판매중인 상품이기 때문에 손실이 아니
라 자산으로 봐야된다. Cj측에서 재고를 손실로 인식한다는 것은 상품판매에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 저의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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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비프렌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당사와 계약 체결 
이후인 지난해의 경우 과거 5년 중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했고 
영업이익 또한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부채비율도 당사와의 계약 
이전인 2016년에 비해 지난해에는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비프렌은 15년 간 삼성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얻은 수익전부와 은행대출을 합하여 80억원을 
블루투스 제품 개발과 생산에 투자를 하였다. CJ와 계약직전 1년전부터 손익구조가 개선이 되
기 시작하고 그 전까지는 블루투스 적자의 연속이었다. 제품에 대한 투자는 미래의 비전을 보
고 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78년에 반도체에 투자를 하였지만 88년까지 계속 투자만 하고 적
자를 보다가 89년 PC보급 확대와 함께 반도체 수요가 늘자 89년 1년 수익이 10년의 적자를 
메우고도 남았다. 
첨부 1:  이재현 회장께 보낸 내용증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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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비프렌에서 제출한 월 매출액 2억9천만원을 근거로 98억6천
만원의 최소 구매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모비프렌 제시 자료를 
통해 월 1억9천만원이 실제 매출액인 것을 확인했다”며 “또 계
약 이후 애플의 아이팟 출시 등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판매 
저조로 인한 누적 재고 발생이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월 매출액 2억 9천만원을 제시한 적이 없다,
우리는 8개월 평균 월 매출 1억 6500만원을 기준으로 최소 구매금액 계약을 했다. CJ는 기존 
거래처 대비 3배를 팔아야 동일한 이익을 가져오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계약 한 관계로 모비프
렌의 산정기준은 1억6500만원X29개월(16년 8월부터 18년 말까지) X 3배 = 143억 5500만원이 
되어야 하나 CJ의 능력을 최소구매금액의 2~5배를 팔 것으로 기대하여 계약을 한 것이다. 동
일한 금액이라면 이익이 3분의 1로 떨어지는 데 CJ에 독점 판매권을 줄 이유가 없다.
첨부2 : 2017년 이재현 회장께 보낸 내용증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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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동안 모비프렌의 영업이익은 두 배 이상 상승했고 판
매 점포수는 150곳을 확보한 상태로 도산 위기, 유통망 붕괴라
는 주장은 허위

모비프랜은 하이마트 전매장에 8개 제품 입점,, 이마트 전매장에 5개 제품입점, 공항 및 시내 
면세점에 5개 제품 입점, 교보문고 핫트렉 및 링코문구와 용산전자 상가 등에 5~8개 모델이 
최소 1000개이상의 매장에 입점. 현재 CJ ENM이 확보하고 있는 150여개 점포도 상당부분 계
열사인 올리브영이며, 올해 6월 기준으로 5개 매장에 겨우 2개 제품만 입점돼 있다.
이마트는 전국 234개 매장 중 50개 매장에만몹프렌의 유일한 중국산인 최저가 모델 
MFB-E1120 한개 모델(제품)만 입점 됨 
첨부3 : 이응지 상무 증거자료 찾아 제출바람

해당 의견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 Cj 측에서 허위보도를 인정 함 -> 위클리오늘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68257 (현제 기사삭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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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은 이날 100억원의 최소 구매금액 보장 계약에 대해 "계
약 체결 전 모비프렌 측에서 제출한 기존 판매 자료를 근거로 설
정한 것이다. 그러나 부풀려진 매출 자료와 미래 판매량 예측실패

3항의 답변과 동일

CJ의 여갑질 주장과 모비프렌 반론



로 최소 구매금액이 과도하게 설정됐음을 파악하게 됐다"며 "그럼
에도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최소 구매 금액을 현재까지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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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반의 계약기간 동안 영업 손실 30억원, 재고로 인한 손실 75
억원 등 총 1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남긴 사업이 되고 말았다"면
서 "이에 올해 이후의 계약 연장은 힘들다는 점을 모비프렌에 통
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1항 답변과 동일

7
갑질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해 이익을 취하려 하는 중소기업의 '
역갑질' 행태를 밝혀내고 협력과 상생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는 선
량한 중소기업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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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초기 최소 구매금액 불이행, 저조한 판매활동 등에 관
하여 개선책을 요구했을 뿐 단 한번도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 현재 대응상황도 유통망이 붕괴된 상태에서 계약종료를 
하는 Cj ENM에 당사는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 뿐이다.

Cj측 주장에 따르면 10월까지 90억 구매 75억 재고(CJ측 주장)라면 실 판매액 15억 원이다.  
15억원/27개월(2016년 8월부터 2018년 10월)=월 5천5백만원을 팔았다는 것이다., 선물과 특판
을 제외하면 월 4천만원선이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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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비프렌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않을 순 있지만 계약은 이행하
고 있다. 현재 블루투스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들
도 재고가 쌓여있는 상황”이라며 “도산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모비프렌은 지난해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고 해명했다.

모비프렌의 도산 걱정은 현재가 아니라 게약종료가 되고 난 이후의 상황으로 금년 1월부터 줄
기차게 현재의 재고의 문제(당시 34억원)를 지적하며 유통망 확대와 구매와 판매의 선순환 구
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 98억을 구매해 갔음S 98억 원을 파는 구조를 만들어 주었어야 함
그래야 계약 종료가 되더라도 모비프렌은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재현 회장에게 보낸 내용증명과 CJ ENM대표께 보낸 메일에 수없이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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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계약을 맺은 후 면세점에도 유통망이 뚫린 상황이다. 
면세점 입점은 다른 곳보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모
비프렌이 올해 초 하이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은 자신들이 직접 
마케팅을 하겠다고 해 그렇게 하라고도 했다”
모비프렌이 직접 영업을 원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당사의 독점
판매권도 2018년 2월부터 모두 양보했다” 

면세점 유통은 리젠시아시아를 통해 공항 및 시내 전 면세점에 입점 계약한달 후 인 2016년 9
월 CJ측 요청으로 재고반품 받음,
하이마트의 경우 CJ에서 국제라는 밴더를 통해 하이마트 460개 매장 중 50개 매장에만 한 두 
개 제품 입점을 한다고 해서 모비프렌의 기존 밴더를 통해 전 460개 전 매장에 입점을 추지하
겠다고 요청하여 받음.
첨부4 ; 공종윤 실장에게 보낸 메일과 카톡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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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마케팅에 대한 의무는 없으나 상생 차원에서 24억 이상 
규모로 홍보, 마케팅을 펼쳤고, 추가 예산을 들여 인기그룹 워
너원 에디션 제품을 생산하고 드라마 간접광고에도 활용했다고 
밝혔다

상품거래 계약서 5조(판촉)’에 따르면 ‘모비프렌’은 ‘이앤엠’에게 판촉지원활동으로 매 분기 ‘이
앤엠’이 ‘모비프렌’에게 기지급한 구매금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고 명기돼 있다.

12

추가 예산을 확보해 최고 인기 아이돌 그룹을 광고 모델로 기용
해 에디션 제품을 생산하고 드라마 PPL, 소속 아티스트를 통한 
상품 노출 등 판매 촉진 노력을 기울여 왔다” CJ ENM은 인기 
아이돌그룹 워너원을 광고모델로 기용하고 한정판 제품을 출시

워너원을 이용한 홍보도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으며, CJ ENM이 기획한 워너원 한정판 제품의 
경우는 패키지의 케이스가 불량이거나 매뉴얼이 누락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해 이와 관련된 고
객 대응과 이미지 손실을 모비프렌이 모두 떠안는 등, 계획 자체가 완전히 실패했다.
첨부5 : 워너원은 활용도 미흡관련 증거



했으며, 드라마 PPL을 하는 등, 판매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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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후 애플 등에서 비슷한 제품이 나오는 등 시장 상황이 변
하면서 해당 기업의 제품 판매를 위해 마케팅에 나섰음에도 잘 
팔리지 않게 됐고 오히려 유통망을 확대하려는 노력 등을 했다

모비프렌은 시장에 판매되는 중국제품과 차별화된 성능과 기능을 보유한 제품으로 전부 한국에
서 개발 제조 판매를 하였다. CJ와 계약전도 동일 한 상황
애플 에어팟의 판매는 아이폰 사용자가 한국에서는 그리 많지 않은 관계로 전체 블루투스 판매
의 5%도 되지 않을 걸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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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유통망 이관, 
재고처리 등에서 모비프렌에 영향이 없도록 협의할 계획이지만 
막무가내식 계약연장 요구를 통해 이익을 취하려 하는 중소기업
의 전형적인 ‘역갑질’에는 강력 대응해 선량한 종소기업들이 피
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계약연장을 요구 한 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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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에어팟과 중국산 저가 제품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경쟁
력 있는 제품 납품 및 개발 필요성을 모비프렌 측에 제시했지
만, 모비프렌은 가격 경쟁력 보다 모비프렌의 이익에 도움이 되
는 제품의 구매를 요청했다”며 “이로 인해 CJ ENM은 누적 재
고가 쌓이고 있음에도 성실하게 계약상의 최소 구매 금액을 이
행해 오고 있다” 

완전무선제품(TWS)제품은 배터리 사용시간이 동일한 사양일 경우 사용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
고 분실우려가 많고 휴대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모비프렌은 개발기술은 기 보유하고 있었기 때
문에 CJ에 최소 1만개 구매를 개런티 해 주면 개발을 해 주겠다고 누누이 이야기 함. 수억 원
을 들여 개발을 하고 난 후 처가 가지고 가지 않으면 손실은 모비프렌이 보게 됨.
참고로 3억원 이상을 들여 개발한 Seiren Air,와 Seiren Soul제품은 출시전 홍보/마케팅 방향
을 잡으라고 15개의 제품을 우선 제공을 하였지만 아무런 마케팅 홍보도 없었고 딸랑 두 모델 
합쳐 딸랑 3000개만 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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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모비프렌과 계약을 맺은 사업팀도 현재까지 건

재해 "(CJ가) 제품을 팔아주겠다며 접근을 하고 중소

기업과의 판매계약을 이끌어 낸 후 그 조직의 성과

가 부진하면 담당 조직을 없애 버린다"는 주장도 사

실과 다르다고 했다

최초 계약 시 Cj E&M소속이던 디바이스팀이 2017년 12월 Cj 디지털뮤직으로 분사 되어 업무
이관 되었으며, 다시 2018년 8월에 일부 사업부분을 매각하고 다시 Cj ENM으로 재 이관 됨

MBN 8시뉴스 취재결과 해당사업의 중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v=Vj7PdUlmBj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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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제품 치고는 가격이 다소 높
은 편이라는 지적 역시 적지 않았다. 또한, 최근 블루투스 시장
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완전 무선 제품군(애플 에어팟 등)이 없
는 점 역시 약점으로 지적된다.

모비프렌은 시장에 판매되는 중국제품과 차별화된 성능과 기능을 보유한 제품으로 전부 한국에
서 개발 제조 판매를 하였다. CJ와 계약전도 동일 한 상황
애플 에어팟의 판매는 아이폰 사용자가 한국에서는 그리 많지 않은 관계로 전체 블루투스 판매
의 5%도 되지 않을 걸로 예상, 



인지도가 높았다면 이익율이 현저히 낮은 CJ와 총판 계약할 이유가 없음

18
계약 자체는 합의한 대로 이루어졌지만, 제품의 상품성과 가격
에 문제가 있어 잘 팔리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 모비프렌 측이 
여론을 이용한 역갑질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총판 계약요구를 하지 말았어야 함. 
작년부터 “CJ가 시장에서 모비프렌 제품이 우수해서 브랜드를 키워주겠다, 판매를 신장시켜 주
겠다“ 라는 메일과 이재현 회장께 보낸 내용증명에 나와 있음

19

1000개의 유통 판매처들을 우리에게 말해줄 필요는 없지만 중
간에 혼선이 생긴 적도 있었고, 한 벤더사의 경우 외상이나 선
불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는 CJ ENM 내부 거래기준과 맞지 
않은 곳이라 거래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거래처가 27곳에서 150여 곳으로 증가했다는 CJ ENM의 주장
은 허위로 밝혀졌으나, 여전히 모비프렌의 거래처가 1000여 곳
에 달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장조사를 소홀히 한 마케팅 팀의 실수는 인정 한다“면서도 
“타사 대표에게 기존 거래처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
는 요구는 차마 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정말 1000여 곳의 거
래처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필요하다”

CJ ENM과 계약전 중소기업인 모비프렌은 벤더(중간유통업자·Vender)사를 통해 롯데하이마트, 
이마트, 공항 및 시내면세점, 교보 핫트랙스, 링코문구 등 1000곳에 입점한 상태였다
이들이 거래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고, 소개를 다 해 주었다.
첨부 6 : 이응지 상무 정리하여 제출바람.



첨부 1 2018년 8월 이재현 회장께 보낸 내용증명 중에서 캡쳐



첨부 2 : 2017년 6월 이재현 회장께 보낸 내용증명 중에서 캡쳐 및 내용증명의 첨부자료 중 진행 히스토리에서 캡쳐



첨부 3: 1. “유통망 붕괴라는 주장은 허위“에 대한 반박 자료

   실제 CJ와의 계약전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27개의 밴더와 각 밴더를 통해 입점한 매장수가 1,038개 정도 규모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었
다. 또한 우측의 하이마트코드를 보면 하이마트 납품시 8개 모델이 입점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태였는데, 150개의 점포수로 확
대하였다고 하나 실상은 붕괴된 것(1038개 -> 150개)이 맞으며,  그나마 현재 CJ를 통해 입점한 점포현황을 보면 150라고 하는 부분에서 
50개 매장이 이마트인데, 여기에서도 최저가 모델인 MFB-E1120 한 개 모델만 입점이 됨.  
전체 취급 매장 수, 각 매장에 입점된 모델 수를 보면 유통망 붕괴 수준이다. 

27개 밴더와 
1,000여개의 입점매장수 현황

CJ와 계약전 하이마트에 납품시 관리되었던 하이마트 
제품 코드



첨부4 ; 공종윤 실장에게 보낸 메일과 카톡참고 













첨부5 : 워너원은 실패 및 활용도 미흡관련 증거











첨부6 : 1000여개의 유통판매처 및 밴더 이관 내용에 대한 증거

CJ와 계약전에 모비프렌이 보유하고 있던 유통 채널의 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이 총 27개의 밴더를 통해 전국 1,038개의 매장이 구축되어 있
었다. 
우측의 메시지 전달 캡쳐 화면은 당시 기존 밴더를 CJ에게 소개를 하기 위해 미팅을 arrange 하는 내용이다.



아래 메일 전달내용과 같이  CJ 담당자에게 기존 유통채널인 27개 밴더에 대한 리스트를 전달함. 첨부파일인  “업체현황 및 상품리스트
_160803(CJ).xlsx를 보면 상기 리스트처럼 업체 정보가 있음.



마우스로 커스를 적색테두리 안에 두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여 기사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종합]중기 대표 "CJ 갑질로 도산 직면"…CJ "역갑질, 법적대응 검토"

블루투스 중기업체 "CJ 무책임한 태도에 도산직면" 주장

블루투스 中企업체 “CJ 무책임한 태도에 도산 직면” 주장

    
CJ ENM 협력업체 "무책임한 갑질에 도산할 판"

스트레이트뉴스 2018.09.05.

CJ의 역갑질 주장에 대한 기사 모음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05_0000410257&cID=13001&pID=13000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05_0000410257&cID=13001&pID=1300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05/0200000000AKR20180905140800030.HTML?input=1195m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34368&ref=A
http://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860


 "CJ ENM 갑질에 회사 도산" vs "허위사실"
시사위크 2018.09.05.

 

"CJ 갑질에 도산 직면" 중소기업 모비프렌 靑 청원
뉴스핌 2018.09.05.

블루투스 업체 모비프렌, 靑 게시판에 “CJ 갑질로 회사 도산 위기“

     
 "팔아주겠다고 독점 달라더니…" 대기업이 중기 판로 무너뜨려

 
모비프렌 “CJ 갑질 도산 직면”…CJ "100억 적자에도 최선“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086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905000554
http://chinafocus.co.kr/view.php?no=24660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192036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905190249&type=det&re=zdk


 "CJ 갑질에 중기 도산 위기" vs "갑질 프레임 역이용" 진실공방

CJ ENM "블루투스 중소업체 '갑질' 주장은 '역갑질'"

 CJ ENM, “모비프렌 일방적 주장…사실 무근 역(逆)갑질”

 

CJ ENM, 모비프렌의 '계약해지 갑질' 도산 위기 주장 정면 반박

 CJ ENM, "블루투스 이어폰 생산업체 모비프렌 '갑질' 주장은 역갑질" 

http://www.fntimes.com/html/view.php?ud=201809051846045669902857eb1a_18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872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872
http://cnews.getnews.co.kr/view.php?ud=94038


 CJ ENM "중소기업에 '갑질'? 100억 손실 입고도 최선 다했다"

 CJ ENM "100억 손해보고도 중소기업 '역갑질'에 시달려"

CJ ENM "모비프렌의 'CJ 갑질' 주장은 '역갑질'"
            국제신문 2018.09.06. 

 
CJ “100억 손실 입고도 갑질 논란 휘말려…사실과 전혀 다르다”

CJ ENM, 갑질 논란에 "막무가내식 계약연장 요구..오히려 100억 손실"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128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70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80906.99099002545
http://daily.hankooki.com/lpage/economy/201809/dh20180906181731138070.htm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35168


CJ ENM "100억원 손실…중소기업 역갑질 강력 대응"…갑질 논란 반박

 CJ "'100억 손실' 감수하고 중소기업 지원…모비프렌 허위주장에 강력 대응할...

 
CJ "100억 규모 구매에도 中企 '갑질 논란'은 역갑질"

CJ ENM과 독점계약 맺은 강소기업, 왜 도산 위기에 빠졌나

 [단독] CJ ENM 협력업체, '역갑질' 주장은 어불성설…"이재현 회장 국감 세울...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180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7683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8998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10028
http://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031


대기업 갑질? 중소기업 역갑질? CJ-모비프렌 갈등 '점입가경'

CJ 갑질인가, 중소기업 역갑질인가...모비프렌 "이재현 회장 국감 세울 것"

모비프렌, "이재현 CJ 회장 국감 증언대 세울 것…법적 대응 중"

[업다운이슈] 뿔난 CJ ENM 협력업체, 이재현 CJ 회장 "국감 세우겠다"는 이유...

호미로 막을 건 호미로 막아야 할 CJ 한국금융신문 2018.10.01.

http://it.donga.com/28194/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4852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747
http://www.updow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411
http://www.fntimes.com/html/view.php?ud=201809282203494631dd55077bc2_18


 [모비프렌-CJ ENM, '갑질' 공방] "CJ 갑질에 도산 직면" vs "허위 주장…오히...

 CJ그룹, 중소기업과 '갑질' 공방···모비프렌 "이재현 회장, 국감장 세울 것...

[사회일정] 모비프렌, '협력업체 갑질 횡포' CJ ENM 및 이재현 CJ그룹 회장 불...

 
허주원 모비프렌 대표, 국회앞 1인 시위…CJ ENM '갑질' 항의

 [스트레이트 포토] CJ ENM 협력사 사장, 횡포 맞서 최후 선택 "엄포 아냐"

   치킨게임 돌입한 ‘CJ ENM vs 모비프렌’ 갑질 공방
브레이크뉴스 2018.10.02. 

http://biztribune.co.kr/news/view.php?no=75809
https://www.ajunews.com/view/20181001113620667
http://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163
http://www.data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979
http://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175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604264&section=sc3


 한 중소기업, "이재현 CJ그룹 회장 국감 세울 것"...CJ측 '역갑질' 주장

 
"CJ ENM의 갑질을 고발합니다"...모비프렌, 이재현 CJ그룹 회장 국감 증인 출...

모비프렌, 이재현 CJ그룹 회장 국감 증인 출석 요구 서명운동

[단독] 아마존이 원한 제품 CJ가 생산 차단…CJ ENM, 모비프렌 ‘갑질 의혹’

CJ ENM-모비프렌, 갑질 논란 심화…법정 분쟁 이어지나

%ED%95%9C%20%EC%A4%91%EC%86%8C%EA%B8%B0%EC%97%85,%20%22%EC%9D%B4%EC%9E%AC%ED%98%84%20CJ%EA%B7%B8%EB%A3%B9%20%ED%9A%8C%EC%9E%A5%20%EA%B5%AD%EA%B0%90%20%EC%84%B8%EC%9A%B8%20%EA%B2%83%22...CJ%EC%B8%A1%20'%EC%97%AD%EA%B0%91%EC%A7%88'%20%EC%A3%BC%EC%9E%A5
http://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312
http://daily.hankooki.com/lpage/industry/201810/dh20181005163528147960.htm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11866
http://www.upinews.kr/news/newsview.php?ncode=1065596187400693

